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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만 유입 하천 오수 유입 지점 80% 이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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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수 유입 지점 2018년 323개→올해 206개로 감소


노후 아파트 세탁 오수와 복개 구간 오수 차단 등 필요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9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창원하천 오

염원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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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시청 시민홀에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유입되는 창원하천의 오염원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이찬원 위원장과 9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마산만 유입 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산만 유입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조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남생명의 숲, 마산만 특별관리해

역 민관산학협의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창원YMCA, 창원YWCA, 창

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마산만 특별 관리 해역으로 유입되는 40개 하

천을 직접 확인하며 이뤄졌다. 


그 결과 2018년 323개, 2019년 362개, 2020년 237개 지점이었으나 2021년에는 31개 지점이 감소한

206개의 오수 유입 지점을 확인했으며, 매년 오수 유입 지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회원천, 교방천, 하남천, 신이천, 자은천 등에서 84곳의 오수 유입이 차단돼 하천 수질이 개선

된 것을 확인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9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창원하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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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래된 아파트의 우수관으로 유입되는 세탁 오수 문제는 지속적인 시민 홍보가 필요하며, 마

산합포구와 진해구의 하천 복개 구간의 오수 차단과 오래된 우수토실 관리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

다. 


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하천 오수 유입과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해 대처한 결과 오수

유입 지점의 8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 오염원이 효과적으로 차단되면서 지난해 마산 내만에서 사라졌던 잘피의 대규모 서식처가 확

인됐고, 올해 초에는 저어새 한 쌍이 봉암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창원 남천에는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붉은발말똥게가 서식하는 등 하천과 바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해 자료와 비교 분석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마산

만을 만들겠다"며 "마산만 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7년부터 5년 동안 묵묵히 하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온 시민단체에 감사드리며, 해양생물과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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